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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4. 4. 18.(목) 15:00 (2024. 4. 19.(금) 조간)

전력산업 발주공사 산재예방 위해
안전보건공단-한국전력공사 업무협력 강화(MOU체결)
협력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·이행 지원 등 5대 안전 중점사항 공동노력 실시

  안전보건공단(이사장 안종주, 이하 ‘공단’)은 4월 18일(목) 서울 서초구에 
있는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공사(사장 김동철, 이하 ‘한전’)와 업무협약을 
맺고 발주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.

◈ 업무협약 개요

 ∙ (일    시) 2024. 4. 18.(목) 15:00

 ∙ (장    소) 한전아트센터(서울 서초구 효령로 72길 60)

 ∙ (주요내용) 전기공사 업계의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이행 환경 구축 지원 등

  이번 협약은「중대재해처벌법」확대 시행 등에 따른 안전보건 환경 변화를 
반영한 것으로,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5대 중점사항에 대해 공동 노력
하게 된다.
  5대 중점사항은 △전기공사 업계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·이행 지원 
△안전의식·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△협력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
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△전기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·기술지원과 안전
정보 제공 강화 △전기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·개발 등이다. 
 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공단은 한전 협력사(약 2천 4백개사, 30만개 
현장)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, 안전 작업 환경 조성을 
위한 시설개선 비용 지원,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. 또한 한전은 
산재예방 지원사업 홍보, 안전보건 정보 제공, 협력사의 안전수준 향상을 
위한 안전계약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.
  한편, 공단과 한전은 2009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이어왔으며, 
최근「중대재해처벌법」확대 시행 등 안전보건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
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.



  안종주 이사장은 “깨끗하고 안전한 일터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 기
관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”라면서, 
“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단은 한전과 함께 전력산업에 특화된 안전보건
관리체계 정착과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”
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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